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요 약
연구 배경 및 목적: EQ-5D-5L을 활용한 건강관련 삶의 질 연구에서 주류로 사용되는 최소자승법(OLS) 회귀분석은 종속변수
의 천장효과와 비정규성 등 분포 가정을 위반하며, 건강 수준에 따른 이질적 효과를 평균으로 은폐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닌다. 
본 연구는 건강 손상 메커니즘에 따라 분류된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층화 분위수 회귀를 적용하여, OLS의 방법론적 한계
를 실증하고 건강 분포 위치 및 손상 유형에 따른 영향요인의 이질성을 분석하고자 한다. 
연구 방법: 2024년 국가보훈대상자 생활실태조사 원자료(n=10,054)를 바탕으로, 9개의 보훈 행정 유형에 대해 손상 메커니즘
에 따라 제대군인(G1), 직접손상(G2), 참전·외상(G3)의 3개 집단으로 재분류하였다. 본 연구에서는 
분포 형태에 대한 모수적 가정을 요구하지 않는 분위수 회귀를 적용하여, OLS 평균 추정치와 하위 분위수 및 중앙값(τ = 0.10, 
0.25, 0.50)에서의 독립변수(스트레스, 장애, 중도치료포기 등) 효과 크기를 비교 분석하였다.
연구 결과: 분석 결과, OLS 회귀는 건강 취약 계층에 불균형적으로 집중되는 핵심 요인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과소추정하는 
것으로 나타났다. 구체적으로 제대군인(G1) 집단의 건강 최하위 분위수(τ = 0.10)에서 스트레스가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OLS 
단일 추정치 대비 2.8배, 장애의 충격은 42% 더 크게 증폭되었다. 또한, 참전·외상(G3) 집단에서는 중도치료포기의 충격이 
중앙값 수준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등 집단 간, 분위수 간 영향요인의 뚜렷한 구조적 차이가 검증되었다.
결론 및 함의: 본 연구는 분위수 회귀를 통해 분포 가정 없이 건강 취약 집단에서의 불균형적 효과 구조를 포착할 수 있음을 
입증하여 방법론적 기여를 제공한다. 실증적 결과를 바탕으로, 보훈 의료정책은 단일한 접근에서 벗어나 제대군인의 스트레스 
완화, 직접손상 집단의 장애 관련 기능 지원, 참전·외상 집단의 의료비 부담 완화 등 집단별·취약성별 맞춤형 개입으로 전환되어
야 함을 제언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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